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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차노미즈 여자대학교로의 파견이 결정되었을 때, 일본어 회화 실력이 부족하여 

혼자 해외에서 생활하는 것에 대한 걱정이 많았습니다.그러나 기숙사 관리실 

선생님들과 교환학생 담당 선생님들의 세심한 배려 덕분에 안전하고 즐거운 

유학생활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설거지를 하다가 손을 심하게 베인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저녁 늦은 시간이었고 

약도 없어 곤란한 상황이었습는데, 다행히 기숙사 관리실 선생님께서 직접 소독을 

해주셔서 빠르게 흉터 없이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추억 중 하나는 유학생들과 함께 기숙사 주방을 빌려 각자의 나라 

음식을 만들어 나눠 먹었던 경험입니다. 다양한 나라에서 온 유학생들이 자신들의 

전통 요리를 소개하며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들 요리 

실력이 뛰어나 식당에서 먹는 것보다 더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또한, 함께 여행을 가거나 놀면서 많은 즐거운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대만 유학생 메구미와 함께한 피크닉입니다. 미도리의 날을 맞아 

공원과 동물원 입장이 무료였기 때문에 신주쿠 교엔에서 직접 만든 도시락을 먹으며 

피크닉을 즐겼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다른 나라 친구와 하루 종일 함께 보낸 

날이었기에 몇 년이 지나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유학생활 중간에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겹쳐 정말 어려운 시기를 겪었지만, 주변 

유학생들이 많은 위로와 응원을 해주었습니다. 저녁에 맛있는 디저트를 사다 주거나, 

혼자 기숙사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라인으로 "힘들면 언제든지 말해"라고 

격려해주었습니다. 유학생 친구들의 따뜻한 배려 덕분에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